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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1) 변산해수욕장 양빈에 따른 입도분석 결과 및 이동 (2015년)

최정훈 ․ 오찬성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본 연구의 목적은 2015년 변산해수욕장에서 시행한 양빈 대상모래의 입도를 분석하여 양빈 모래로서의 입

도분석을 통해 적합성을 판단하였고, 퇴적물 이동 모델과 수심변화를 이용한 표층퇴적물의 이동경향 및 침·

퇴적변화를 추정하였다. 우선 2015년 양빈 모래의 투입과 투입-포설된 모래의 거동을 해석하기 위하여 양빈 

이전(5월 21일), 양빈 직후(6월 21일) 그리고 양빈 약 2개월 이후(8월 26일)인 총 3단계로 표층퇴적물을 채취

하였다. 각 시기마다 총 157개의 표층퇴적물, 총 470개 퇴적물이 채취되었다. 시료채취 정점은 양빈 영역을 

포함하여 폭넓게 설정하였으며, 시료 채취위치는 정밀 GPS를 이용하여 동일정점에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였다. 해빈퇴적물은 표준입도분석 방식을 따라 세척을 통한 염분제거의 전처리과정을 거쳤으며, 입도측

정은 고해상도의 입도분석을 위하여 레이저 회절 입도분석기로 측정하였다. 입도분석 구간은 0.2φ 간격으로 

설정하였으며, 0Φ 이상 모래, 자갈과 패각파편은 입도분석 과정에서 제거되었다. 입도분석 결과는 입도분포

곡선을 비교하였으며, 입도계층에 따라 함량 값으로 제시되었고, 역질, 모래, 진흙의 함량이 계산되었다. 평균

입도, 분급도, 왜도, 첨도의 조직표준치는 모멘트 방식으로 계산되었다.

  변산해빈의 거의 모든 퇴적물은 단일모드의 전형적인 해빈퇴적물의 입도분포를 나타내었다. 양빈 이전

에는 최빈값의 위치가 1.5Φ부터 3.2Φ의 범위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양빈 직후에는 양빈대상 모래

의 영향으로 1.8~1.9Φ 범위에서 최빈값을 보이는 분포가 가장 우세하였으며, 양빈 구역 외측에 분포하는 하

부 조간대 퇴적물은 최빈값의 위치가 3.0Φ의 영역에 나타났다. 양빈 2개월 이후에는 3.0Φ 영역의 최빈값 퇴

적물은 거의 일정한 반면, 양빈 대상 퇴적물은 최빈값의 위치는 거의 일정하나, 최빈값의 함량은 감소하였고, 

분포도가 다소 넓게 확장되었다. 또한 변산해빈 퇴적물 이동경향 분석결과, 5월 21일 겨울동안 퇴적물이 이

동되어 평형에 도달한 상태로서 겨울철의 퇴적물 이동방향을 나타냄. 전 해빈에 걸쳐 이동 강세가 약하게 나

타냄. 변산해수욕장 북부지역은 외해쪽 방향으로 이동 경향이 나타냄. 중부와 남주 지역의 조간대에서는 남

서쪽 방향으로, 상부해빈에서는 연안에 평행하게 북쪽으로 이동 경향이 나타났다. 




